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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요동벌과의 마주침◆

지극한 감정▲

칠정 중에서의 곡은 단지 슬픔에 짝으로 배속될 뿐이나 감정이 극한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

는 더 이상 칠정에 속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곡은 자유와 해.

방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관습과 제도 고정관념에 찌들지 않은 존재의 무한긍정으로서. ,

의 울음 한편으론 칠정이 극한에 도달하여 그 경계를 훌쩍 넘을 때 터져나오는 자유의 새,

로운 경지 혹은 신분 제도 통념 등 사회적 표상체계에 포획되지 않은 존재의 능동적 표현, , ,

으로서의 울음 이들은 경로는 다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다, , .

욕망의 능동적 힘에 관한 오해→

성리학에서는 천리와 인욕을 대립시켜 인간이 자신의 천리를 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인욕을 제거하여 내 몸 안에 있는 천리를 드.

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즉리 즉 성인의 경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왕이 국가를 자. .

신의 소유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욕의 제거를 제도에 맡겨버리고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욕망을 누른다기 보다는 천리를 억압하게 된다 즉 천리를 잘 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

가 제도 교육 사회적 질서 등이 인욕의 억압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근대에 와서 인욕의, ,

해방에 관한 담론은 단지 사회적 제도 등에 의해 억압된 형태의 인욕을 단지 해방시키는 쪽

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즉 천리에 도달하기 위한 인욕의 해방이라는 담론은 기존의 억압에.

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인욕의 해방이 되어 다시 기존의 칠정 속으로 침잠해버리는 식의

사태로 압축이 된다.

연암이 말한 지극한 감정이란 칠정의 해방을 통하여 자유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자유의 새로운 경지에서는 인욕의 얽매임이 없다 그런데 인욕의 얽매임을 없. .

애기 위해 금욕적으로 칠정을 억누르기만 하려고 하니 표면적으론 인욕을 없앤 듯 보이나

진정한 칠정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자유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고 결

과적으로 천리를 억누르게 되는 격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의 해방 담론은 천리에 도달.

함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단지 금욕적으로 칠정을 억누르는 국가 제도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의 해방 담론은 금욕적 제도를 철폐하여 단지 억눌려 있던 칠정을 드러내.

는 것이고 이는 다시 인욕에 얽매이게 되는 꼴이다.



교시(2 )

지극함의 경지◆

이덕무의 지극함▲

기이하고 빼어난 기상이 없으면 어떠한 사물이든지 모두 속됨에 빠진다 산이 이 기운이“ .

없으면 부서진 기와조각이요 물이 이 기운이 없으면 오줌이요 학자가 이 기운이 없으면, ,

묶어놓은 꼴이요 방외인이 이 기운이 없으면 뭉쳐놓은 진흙덩이요 무인이 이 기운이 없으, ,

면 밥보따리요 문인이 이 기운이 없으면 때주머니에 불과하다 이덕무 이목구심서, ” ( , < >)

참된 정을 펼치는 건 마치 고철이 못에서 활발히 뛰고 봄날 죽순이 성난 듯 땅을 내밀고“ ,

나오는 것과 같다 거짓 정을 꾸미는 건 반반하고 매끄러운 돌이 바르는 것이나 기름이 맑. ,

은 물에 뜬 것과 같다 칠정 가운데서도 슬픔이 더 더욱 곧장 발로되어 속이기가 어려운 것.

이다 슬픔이 심하여 곡하기에 이르면 그 지극한 정성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까닭에 진정. .

에서 나오는 울음은 뼛속으로 스며들고 거짓 울음은 터럭 위로 떠다니게 되니 온갖 일의, ,

참과 거짓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덕무 이목구심서.” ( , < >)

이덕무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못에서 뛰는 고철과 봄날 땅에서 나오는 죽순과 비

교하여 자연의 생생한 움직임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지극한 감정이란 인욕에 메어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양명학▶

송대에 확립된 정주이학 과는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육상산 의 철학과( ) ( )程朱理學 陸象山

함께 심학 으로도 불린다 왕양명은 초기에 이학 을 공부하다가 주자 의 성( ) . ( ) ( )心學 理學 朱子

즉리 와 격물치지설 에 회의를 느끼고 육상산의 설을 이어 심즉리 치양( ) ( ) ·性卽理 格物致知說

지 지행합일설 을 주창하고 나왔다 즉 원리와 원리 실현의 소재 를 엄격히· ( ) . [ ]知行合一說 氣

구별하여 마음은 기이고 마음이 갖춘 도덕성 등의 이치는 이 라고 한 주자의 견해에 대, ( )理

하여 만물일체와 불교의 삼계유심 의 입장에서 마음이 곧 이라고 주장하게 되었, ( )三界唯心

다.

인물 소개.▶

이탁오 1527~1602李卓吾［ ］



호 탁오 이름은 지 별호 굉보 이다 관직은 운남요안부지사( ), ( ), ( ) . ( )卓吾 贄 宏甫 雲南姚安府知事

까지 지냈다 당시 전통적인 권위에 맹종 하지 않고 자아 중심의 혁신사상을 제창한. , ( ) ( )盲從 自我

왕양명 이 있었다 그 분파 인 태주학파 는 더욱 급진적이고 금욕주의( ) . ( ) ( ) , ·王陽明 分派 泰州學派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예교 를 부정하고 인간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본능 을 긍정하였다( ) , ( ) .禮敎 本能

그는 이 태주학파에서도 가장 극좌적 사상의 소유자였다( ) .極左的

그의 동심설 은 독서견문 으로 물들지 않은 아동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장( ) ' ( )'童心說 讀書見聞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며 도가적 인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마음이 존중되어야, ( )道家的

하고 인욕 은 가식 없이 그대로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人慾

이탁오의 동심설▲

이탁오는 처음의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동심이 제도나 선인에 의해 오염되었기에 다시 어

린 아이가 갖고 있던 동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동심이란 어린아이의 천진.

난만함 때 묻지 않음 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미,

메시스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다.

요동벌에 대한 두 편의 시.▲

요야효행( )遼野曉行

요동벌 그 언제나 끝이 나려나

열흘 가도 산이라곤 뵈이질 않네

새벽별 말 머리로 날리더니만

아침해 밭 사이로 떠올라오네 연암. ( )

요야( )遼野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갓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다네 추사 김정희. ( )


